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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소셜미디어의 공간적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SNS유형(개방형/폐쇄형)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정보 행동(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5,135명을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 인식, SNS 유형 선호가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정보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이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일수록,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보 확인, 생산, 공유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보 생산, 공유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형 SNS 선호도와 사회자본 인식과의 흥미로운 상호작용효과도 검증되었다. 개방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상 정보 확인, 생산, 공유 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사회자본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으로는 이용자의 사회⸳심리적 결핍이 소셜미디어 내 정보 매개 행동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실무적으로는 자발적 바이럴 유도를 위해 정서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리워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rimary and interaction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apital—defined as users’ perceptions of the social interface—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type preferences (open vs. closed)—viewed as the spatial interface—on social media information behaviors (specifically information checking, production, and sharing). To this end, data from the 2021 Korea Media Panel Survey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5,135 SNS users. The analysis verified several primary and interaction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users’ information behaviors. Specifically, a stronger preference for either open or closed SN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information checking, production, and sharing on social media. Conversely, individuals with higher perceived social capital exhibited lower levels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Furthermor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open SNS preference and perceived social capital was observed: the positive impact of open SNS preference on information checking, production, and sharing decreased as perceived social capital increased. Based on these diver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multifaceted implications: theoretically, by elucidat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users’ socio-psychological deficits translate into information-mediating behaviors on social media, and practically, by suggesting the need to design a community-based reward system that provides emotional efficacy to induce voluntary viral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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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소셜미디어의 출연과 발전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방법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혹은 직장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유명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1]. 이와 더불어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ies)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소셜미디어 활용의 일상화는 이렇듯 이용자들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통의 범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2].

      이런 소셜미디어 환경이 전통미디어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용자들끼리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생산, 소비, 유통한다는 점이다[3]. 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계맺는 패턴에 따라 정보 환경이 형성되고, 이 공간 안에서 정보 혹은 콘텐츠, 소통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 마치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가 컴퓨터 사용자의 이용패턴을 규정하고, 거리 혹은 건물 구조와 같은 공간적 인터페이스가 보행자의 이동동선을 제약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생산 및 소비, 공유와 관련한 정보 행동은 이렇듯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사회적 인터페이스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사회적 인터페이스 구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서 구성되는 결과물이라 보기는 어렵다[5]. 레이니와 웰만(Rainie & Wellman)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일컬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이란 용어로 설명했다[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가 중첩되어 살아가는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6].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회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렇듯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2021년 수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인터페이스 인식이라 볼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소셜미디어의 공간적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SNS 유형(개방형/폐쇄형)선호도가 SNS 정보 행동(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소셜미디어 관련 효과 연구는 기존 전통미디어 효과 연구의 맥락과 유사한 메시지 특성, 개별 정보원의 특성과 같은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통미디어와 뚜렷히 구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인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환경, 개인들이 메시지를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과 SNS 유형 선호도가 SNS 정보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해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소셜미디어와 사회자본
        소셜 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 조직, 국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구성 인자들(nodes)와 그들 간 관계(relations)의 집합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7].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물질적 재화 및 사회적/감정적 지원(social/emotional support)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resource)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데, 이는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인터페이스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소셜 네트워크의 구조 인지는 각자의 인식에 따라 자원 접근성 및 활용성(resource accessibility & mobilization)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과 동일시되거나, 그 구조적 기반으로 여겨져 왔다[8].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린 초창기 학자인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든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든 상호 간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연결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p. 248)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부르디외는 “특정 행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본인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 규모와 또는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p. 249)[9]. 이런 맥락에서 사회자본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호혜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10]. 린(Lin)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연결성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자원이다[8]. 더 나아가 린(Lin)은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통해 얻으려 하는 보상을 크게 표출적 보상(expressive returns)과 도구적 보상(instrumental returns)으로 분류했다[8],[11]. 표출적 보상은 현재 존재하는 자원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 관계의 강화, 친밀감 형성으로 얻어지는 보상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도구적 보상은 사회자본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이득을 얻게 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정보의 획득, 빠른 승진, 이직 등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런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사회자본은 ‘개인이 특정 자원을 획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능력’은 개인이 소속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structural effects)로 볼 수 있다. Williams는 사회적 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또는 보상의 경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구성원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7]. 최지은과 이두희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끼리의 공유, 공감, 만족 등을 감정적 자원 또는 보상의 개념으로 결속적 사회자본의 특성으로 보았다[13]. 마찬가지로 조형오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감정적 지원을 의미하고, 심리적, 감정적, 만족 등 개인적 차원의 개념으로 보았다[14]. 마지막으로 강재정과 김유정의 연구에서는 속해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끼리의 신뢰성과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정보공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15].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로서 어떻게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작용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까지의 네트워크 분석은 거시적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조감도(bird’s eye view)식 접근이 주를 이뤄온 반면, 사회자본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고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떻게 거시적 패턴의 효과가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시적 구조 – 미시적 인식(macro structure – micro perception)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선 개인들이 본인의 사회자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인지 소셜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한다. 본인의 사회자본 인식은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인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상 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SNS 유형(개방형/폐쇄형)에 따른 행동
        SNS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반면, 폐쇄형 SNS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인맥을 토대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흔히 개방형 SNS로 분류할 수 있는 SN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와 같이 팔로우-팔로워 기반의 SNS를 의미하고, 폐쇄형 SNS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트윈과 같은 오프라인 인맥을 기반으로 친구를 추가해 나가는 SNS를 들 수 있다[16].

        SNS의 유형은 공간적 인터페이스의 개념처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우선 SNS 콘텐츠 접근 방식과 같이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17]. 가령 일방의 신청만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SNS는 다른 이용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초대와 승인을 통한 폐쇄형 SNS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용자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8]. 이런 경우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본인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19] 정보 공유를 꺼리게 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 할 수도 있다[20]. 플랫폼 별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 역시 SNS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오프라인 친구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폐쇄형 SNS에서는 실제 친구들을 반영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들의 연결을 장려하는 개방형 SNS에서는 이용자 단서가 부족해 다른 이용자를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18],[21].

        SNS 유형(개방형/폐쇄형)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동기들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Savolainen은 개방형 SNS가 폐쇄형 SNS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적인 삶의 체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2]. 아무래도 개방형 SNS 유형이 폐쇄형 SNS 유형에 비해 오픈된 정보들이 많다보니 개방형 SNS 공간에서의 정보 추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우공선과 강재원은 트위터의 이용동기를 살펴보았는데 정보성, 관계 형성, 즉시성,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도출된바 있다[23]. 김유정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이용동기를 살펴보았는데 유용성, 친구와의 교류, 친구 정보 검색, 정체성 표현 등이 도출되었다[24].

        이렇듯 SNS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선 이런 맥락에서 개방형 SNS 선호도와 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상 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전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정보 확인 행동에 독립적/상호작용적 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정보 생산 행동에 독립적/상호작용적 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정보 공유 행동에 독립적/상호작용적 효과를 보이는가?


      

    

    

  
    
      Ⅳ.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 인식과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따라 해당 문항이 포함된 2021년 자료를 활용했다. 2021년 조사에 응답한 총 10,154명의 응답자 중 SNS를 이용한다고 답한 5,13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2,376명(46.3%), 여성 2,759명(53.7%)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최소 만 13세부터 최대 만 87세까지 설문에 참여했으며 평균 연령은 39.43세(SD = 15.36)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3,081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602명(31.2%), 중학교 졸업 이하가 315명(6.1%), 대학원 재학 이상이 103명(2.0%).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4명(0.7%)으로 나타났다.

      

      
        4-2 자료의 측정
        
          1) 사회자본 인식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제기한 퍼트남(Putnam)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지닌다”라는 명제가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25], 사회자본은 가족과 친구, 이웃, 직장, 교회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실제로 형성된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한 가상공동체 안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관계 그룹들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유추해 볼 때, 소셜미디어의 관계 역시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26].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2021년 수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개인형 설문에서 사회자본과 맥락이 닿아있는 경험 감정에 대한 질문 6문항((1) 나는 사람들과의 교류/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 (2) 나는 혼자인 것 같다. (3)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다. (5)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을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사회적 관계의 부족 및 고립을 나타내는 부정 문항이므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함’을 의미하도록 6개 문항을 모두 역코딩(reverse-coding)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후 SNS 이용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다. 이는 SNS 이용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사회자본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사회자본 인식 요인의 기술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M = 3.24, SD = 0.56, α= .87).

        

        
          2) SNS 유형 선호도
          본 연구에선 SNS을 크게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구분했다. 개방형 SNS는 개방된 플랫폼 내에서 일방의 신청 혹은 상호 동의 하에 친구 맺기가 가능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를 포함했고, 폐쇄형 SNS는 콘텐츠 접근을 위해 기존 구성원의 초대를 필요로 하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비트윈,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포함했다[17]. 물론 개방형 SNS 역시 오프라인의 친구를 토대로 친구 목록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폐쇄적 커뮤니티에 진입해야 하는 폐쇄형과 비교했을 때 친구 맺기의 제한이 적고 친구 추천 등의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 새롭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따라 폐쇄형 SNS와 구분했다[20]. 본 조사에서는 각자 선호하는 SNS 유형을 1~3순위로 기입하게 했다. 이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1순위 답변에는 3을, 2순위 답변에는 2를 , 3순위 답변에는 1을 곱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선형 가중치(linear weighting) 부여 방식은 응답자가 특정 플랫폼 유형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와 다중 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호의 강도(intensity)를 정량화하기 위함이다. 즉, 순위 데이터를 합산된 연속형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개방형 또는 폐쇄형 SNS에 대한 이용자의 전반적인 선호 강도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하여 그 영향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1순위만 답하고, 2,3순위를 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하지 않은 순위를 0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최소 0에서 최대 6까지의 개방형 SNS 선호도와 폐쇄형 SNS 선호도 값을 산출하였다(개방형 SNS 선호도: M = 2.92, SD = 1.98/ 폐쇄형 SNS 선호도: M = 1.54, SD = 1.65).

        

        
          3) 소셜미디어 정보 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소셜미디어 정보행동을 정보 확인, 정보 생산, 정보 공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보 확인 행동은 “다른 사람의 SNS 게시글(피드)을 얼마나 자주 확인합니까?”를 9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M = 6.00, SD = 2.20). 정보 생산 행동은 “SNS 계정에 얼마나 자주 새로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이미지/영상을 업로드 하십니까?”를 9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M = 3.87, SD = 2.20). 정보 공유 행동은 “타인의 게시글/이미지/영상 등을 얼마나 자주 본인의 게시글에 공유하고 있습니까?”를 9점 척도로 측정했다(M = 3.60, SD = 2.37).

        

      

      
        4-3 분석방법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정보 행동(정보 확인/생산/공유/반응)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들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의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령, 학력,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 미디어 정보 행동에 끼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인을 대상으로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 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nllinearity)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27],[28].

      

    

    

  
    
      Ⅴ. 연구결과
      
        5-1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들 그리고 상호작용항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자본 인식, 개방형 SNS 선호도, 폐쇄형 SNS 선호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인들과 상호작용항들 사이에서도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다중공선성 검증 검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분산팽창인자(VIF) 범위가 1.13~1.28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도 .01 이상인 .70~.99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

      

      
        5-2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정보 확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확인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성별, 연령, 학력의 통제변수를 먼저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β = .04, t = 2.86, p < .05), 연령(β = -.20, t = -14.95, p < .001), 학력(β = .07, t = 4.86, p < .001)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최종 회귀 분석 모델에 따르면, 개방형 SNS 선호도(β = .35, t = 14.70, p < .001), 폐쇄형 SNS 선호도(β = .19, t = 8.08, p < .001)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확인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나아가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확인 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β = -.06, t = -2.69, p < .01). 이는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확인 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사회자본 인식에 의해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 학력은 최종 회귀모델에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β = .02, t = 1.72, n.s). 구체적인 <연구문제 1>의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formation verification behavior
          
          

        

        
          
            
              	Variable
              	Step 1 - Control Variables
              	Step 2 - Main Effects
              	Step 3 – Interaction Effects
            

            
              	β
              	t
              	β
              	t
              	β
              	t
            

          
          
            	Gender
            	.04
            	2.86*
            	.05
            	3.35**
            	.05
            	3.34***
          

          
            	Age
            	-.20
            	-14.95***
            	-.12
            	-7.80***
            	-.12
            	-7.82***
          

          
            	Education
            	.07
            	4.86***
            	.02
            	1.67
            	.02
            	1.72
          

          
            	Perceived Social Capital
            	
            	
            	-.02
            	-1.56
            	-.02
            	-1.60
          

          
            	Preference for Public Social Networks
            	
            	
            	.33
            	14.60***
            	.35
            	14.70***
          

          
            	Preference for Private Social Networks
            	
            	
            	.18
            	8.31***
            	.19
            	8.08***
          

          
            	Perceived Social Capital X  Preference in Public Social Networks
            	
            	
            	
            	
            	-.06
            	-2.69**
          

          
            	Perceived Social Capital X  Preference in Private Social Networks
            	
            	
            	
            	
            	-.02
            	-0.75
          

          
            	
            	F(3, 5131) = 89.42***
R2 = .05***, 
Adjusted R2 = .05 
            	F(6, 5128) = 83.92***
R2(△R2) = .09(.04)***
Adjusted R2 = .09 
            	F(8, 5126) = 64.67***
R2(△R2) = .09(.00)**, 
Adjusted R2 = .09 
          

        

        
          
            *p <.05, **p <.01, ***p <.001
          

          
            N = 5135
          

        

        

      

      
        5-3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성별, 연령, 학력의 통제변수를 먼저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연령(β = -.17, t = -12.52, p < .001), 학력(β = .09, t = 6.78, p < .001)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formation Production Behavior
          
          

        

        
          
            
              	Variable
              	Step 1 - Control Variables
              	Step 2 - Main Effects
              	Step 3 – Interaction Effects
            

            
              	β
              	t
              	β
              	t
              	β
              	t
            

          
          
            	Gender
            	.03
            	1.95
            	.03
            	2.25*
            	.03
            	2.25*
          

          
            	Age
            	-.17
            	-12.52***
            	-.10
            	-6.04***
            	-.10
            	-6.06***
          

          
            	Education
            	.09
            	6.78***
            	.05
            	3.64***
            	-.02
            	-1.60
          

          
            	Perceived Social Capital
            	
            	
            	-.08
            	-6.09***
            	-.08
            	-6.09***
          

          
            	Preference for Public Social Networks
            	
            	
            	.33
            	14.58***
            	.35
            	14.65***
          

          
            	Preference for Private Social Networks
            	
            	
            	.18
            	8.37***
            	.19
            	8.34***
          

          
            	Perceived Social Capital X Preference in Public Social Networks
            	
            	
            	
            	
            	-.06
            	-2.61**
          

          
            	Perceived Social Capital X Preference in Private Social Networks
            	
            	
            	
            	
            	-.03
            	-1.34
          

          
            	
            	F(3, 5131) = 73.80***
R2 = .04***, 
Adjusted R2 = .04 
            	F(6, 5128) = 80.91***
R2(△R2) = .09(.05)***
Adjusted R2 = .09 
            	F(8, 5126) = 61.81***
R2(△R2) = .09(.00)*, 
Adjusted R2 = .09 
          

        

        
          
            *p <.05, **p <.01, ***p <.001
          

          
            N = 5135
          

        

        

        최종 회귀 분석 모델에 따르면, 사회자본 인식(β = -.08, t = -6.09, p < .001), 개방형 SNS 선호도(β = .35, t = 14.65, p < .001), 폐쇄형 SNS 선호도(β = .19, t = 8.34, p < .001)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생산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정보 생산 행동이 감소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나아가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β = -.06, t = -2.61, p < .01). 이는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사회자본 인식에 의해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 학력은 최종 회귀모델에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β = -.02, t = -1.60, n.s). 그리고 성별 요인이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새롭게 나타났다(β = .03, t = 2.25, p < .05). 구체적인 <연구문제 2>의 결과는 위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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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폐쇄형 SNS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공유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성별, 연령, 학력의 통제변수를 먼저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β = .03, t = 2.11, p < .05), 연령(β = -.14, t = -10.08, p < .001), 학력(β = .09, t = 6.31, p < .001)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최종 회귀 분석 모델에 따르면, 사회자본 인식(β = -.11, t = -4.06, p < .001), 개방형 SNS 선호도(β = .36, t = 15.08, p < .001), 폐쇄형 SNS 선호도(β = .20, t = 8.69, p < .001)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공유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정보 생산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정보 공유 행동이 감소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나아가 사회자본 인식과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공유 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β = -.06, t = -2.50, p < .05). 이는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공유 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사회자본 인식에 의해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3>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formation sharing behavior
          
          

        

        
          
            
              	Variable
              	Step 1 - Control Variables
              	Step 2 - Main Effects
              	Step 3 – Interaction Effects
            

            
              	β
              	t
              	β
              	t
              	β
              	t
            

          
          
            	Gender
            	.03
            	2.11*
            	.03
            	2.36*
            	.03
            	2.35*
          

          
            	Age
            	-.14
            	-10.08***
            	-.06
            	-4.04***
            	-.06
            	-4.06***
          

          
            	Education
            	.09
            	6.31***
            	.05
            	3.14**
            	.04
            	3.20**
          

          
            	Perceived Social Capital
            	
            	
            	-.10
            	-7.77***
            	-.11
            	-4.06***
          

          
            	Preference for Public Social Networks
            	
            	
            	.35
            	15.06***
            	.36
            	15.08***
          

          
            	Preference for Private Social Networks
            	
            	
            	.20
            	8.96***
            	.20
            	8.67***
          

          
            	Perceived Social Capital X reference in Public Social Networks
            	
            	
            	
            	
            	-.06
            	-2.50*
          

          
            	Perceived Social Capital X reference in Private Social Networks
            	
            	
            	
            	
            	-.02
            	-0.71
          

          
            	
            	F(3, 5131) = 52.10***
R2 = .03***, 
Adjusted R2 = .03 
            	F(6, 5128) = 75.42***
R2(△R2) = .08(.05)***
Adjusted R2 = .08 
            	F(8, 5126) = 58.04***
R2(△R2) = .08(.00)**, 
Adjusted R2 = .08 
          

        

        
          
            *p <.05, **p <.01, ***p <.001
          

          
            N = 5135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자본 인식과 공간적 인터페이스 특성인 SNS 유형(개방형/폐쇄형) 선호도가 소셜미디어 내 정보 행동(확인, 생산, 공유)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핵심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및 폐쇄형 SNS 선호도와 사회자본 인식이 정보 확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1), 개방형과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타인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행동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SNS 선호도와 사회자본 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플랫폼의 개방성 수준과 무관하게 뚜렷한 선호도를 가진 이용자일수록 해당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를 활발히 관찰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방형 SNS 선호도가 정보 확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이용자가 스스로 ‘사회자본이 풍부하다’고 인식할수록 감소하였다. 즉, 오프라인 상의 교류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용자일수록 낯선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삶과 정보를 관찰하며 관계적 결핍을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정보 생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연구문제 2), 개방형 및 폐쇄형 SNS 선호도는 새로운 게시물 작성 행동을 높이는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자본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 생산 행동은 감소하는 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개방형 SNS 선호도와 사회자본 인식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이미 충분한 결속적 사회자본을 확보한 이용자는 굳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신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현실의 사회자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용자일수록 낯선 이와의 연결이 유연한 개방형 SNS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관계적 보상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개방형 SNS가 불특정 다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감정 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 기존 연구의 맥락과 일치한다[30].

      셋째, 정보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연구문제 3), 정보 생산 행동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및 폐쇄형 SNS 선호도의 정(+)적 효과, 사회자본 인식의 부(-)적 효과, 그리고 개방형 SNS 선호도와 사회자본 인식 간의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계정으로 확산(공유)하는 행위 역시 자신이 고립되어 있거나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용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에게 개방형 SNS는 단순한 정보 습득처를 넘어, 유용한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매개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정보적 가치를 입증하고 관계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용자의 ‘사회자본 인식’과 ‘SNS 개방성 유형’의 결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거시적 구조인 사회자본을 개인의 인지적 네트워크 인식으로 측정하여, 이용자의 사회 심리적 결핍이 디지털 플랫폼 내의 적극적인 정보 매개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입증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플랫폼 사업자 및 브랜드 마케터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발적인 정보 확산(바이럴)을 주도하는 핵심 집단은 단순히 해당 플랫폼 기능을 선호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을 매개로 새로운 사회적 보상과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효과적인 콘텐츠 생산과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용자가 정보 매개 행위를 통해 정서적, 관계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리워드 시스템 및 소통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술적,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첫째, 특정 시점의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주요 변인인 정보 행동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측정되어, 실제 로그 데이터 기반의 행동량과는 다소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SNS 유형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이분화하였으나, 최근 개방형 플랫폼 내에서도 '친한 친구' 설정과 같은 폐쇄적 소통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플랫폼 내의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설정 및 기능 활용 방식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 행동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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